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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가지 테마별로 분류한 서울 여름 녹음길 주요 추천지

1.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녹음길

□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즐길거리·먹거리와 함께 역사와 문화가 함께

하는 녹음길을 걸어보고 싶다면 삼청로, 효자로, 돈화문로, 정동길,

삼청공원을 추천한다.

○ 삼청로
<삼청로>는 2010년 일반인에게 개방된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과
국립현대미술관 사이에 위치한 삼청로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

편리할 뿐 아니라 경복궁, 국립현대미술관, 국립민속박물관도 관람
할 수 있다. 삼청공원 쪽으로 향하면 화랑, 맛집이 즐비한 삼청동

카페골목이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길이다.

○ 효자로 경복궁 입구에서 시작하는 효자로는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

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고즈넉한 길로, 주변의 국립고궁박물관도 무료로
관람할 수 있다. 국립고궁박물관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뿐 아니라

어린이, 성인, 가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, 방문 전에
사전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좋다.

○ 정동길 <정동길>은 시내에서 아름다운 가로 중 하나로 손꼽힌다.
정동길의 캐나다대사관 앞에는 550년 된 회화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,

캐나다대사관 신축과 관련해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이 나무는
5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위용을 뽐내듯 멋진 자태를 하고 있으니,

정동길을 걷고자 한다면 주의 깊게 볼만 하다.

2.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녹음길

□ 늦은 밤까지 식지 않는 열기로 고생을 한다면 나무 사이로 비치는

달빛과 함께 도심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. 남산 순환길,

북악스카이웨이와 석촌호수,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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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남산공원남측순환로
<남산공원 남측순환로>는 아름드리 왕벚나무 터널이 조성되어 도심

한복판이지만 마치 속 숲 속에 온 듯한 색다른 경치를 느낄 수 있다.
남측순환로를 통해 N서울타워에 오르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

있는 멋진 야경이 펼쳐진다.

○ 북악산책로 <북악산책로>는 느티나무, 메타세콰이아 등 아름드리 나무가 펼쳐지는

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로, 나무가 주는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
야경을 즐길 수 있다. 효자로와 세검정삼거리를 시작으로 북악스카

이산책로를 통해 팔각정에 도달할 수 있으며, 팔각정은 높은 고도의
영향으로 기온이 1~2℃ 낮아 한여름 밤에 가기에 그만이다.

○ 석촌호수
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내 녹음 산책길을 걸으면서 잠실타워의 웅장한
야경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시원해진다.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

원한 바람을 맞으며 화려한 도심속 야경을 보는 것도 즐거운 피서거
리이다.

3. 물이 있어 시원한 녹음길

□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도심 속 녹음을 만끽하는 것도 여름의 또

다른 즐거움. 특히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서울숲, 월드컵공원,

세검정삼거리, 강동구 고덕이마트 앞 등이 녹음과 물을 즐길 수 있다.

○ 서울숲
<서울숲>은 2005년에 개원한 서울숲의 바닥분수는 아이들의 물놀이

장소로 유명하다. 서울숲은 물놀이와 함께 메타세콰이아 녹음길을
산책하며 아이들과 함께 곤충식물원, 나비정원을 방문하여 하루를

보내기에 좋은 장소이다.

○ 월드컵공원
<월드컵공원>의 강변북로변 메타세콰이어길, 난지천공원 외곽 차폐림

등의 녹음길과 함께 별자리광장 바닥분수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
일 뿐 아니라,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난지연못 분수 역시 가족이

나 연인들의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손색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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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특색 있는 나무가 있는 녹음길

□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은행나무, 양버즘나무 이외의 색다른

나무들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면 월드컵공원, 안산도시자연공원,

서남환경공원, 화곡로, 태봉로(메타세콰이아), 관악로(자작나무)를

가보자.

○ 겨울연가로 유명해진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아 숲길이 가보고 싶다면 굳이 멀리까지

갈 필요 없다. <월드컵공원>, <안산도시자연공원>, <서남환경공원>이 그보다 멋진

메타세콰이아 숲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.

○ 특히, 월드컵공원에선 하늘공원 강변북로변의 메타세콰이아길과 희망의 숲길에서 메

타세콰이어를 만날 수 있다. 희망의 숲길은 오솔길에서 하늘공원 능선길로 들어서면 시

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산책로로 하늘공원 중턱까지 갈 수 있다.

월드컵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서남환경공원

○ 가로변에서도 메타세콰이아 길을 볼 수 있다. 양재천변을 따라 식재된 메타세콰이어길은

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수직적인 가로수로 녹음벽에 둘러쌓인 착각을 일으킨다

○ 젊음의 거리 <대학로>, <관악구의 남부순환로>, <신림고등학교 가로변의 문성로>는

양버즘나무 가로수를 기존 둥근형에서 사각으로 전지하여 특색 있는 가로로 조성되어

있다.

대학로 관악구 남부순환로 문성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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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서울 여름 녹음길 사진자료

▴중구 정동길(은행나무) ▴용산구 소월길(은행나무, 복자기)

▴중구 서소문역사공원 산책로(대왕참나무) ▴도봉구 창일중학교 가로변(느티나무)

▴중랑구 복개천 녹지대(느티나무, 단풍나무) ▴서대문구 안산숲길(느티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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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양천구 목동동로1길(느티나무) ▴마포구 경의선숲길(대왕참나무, 중국단풍)

▴영등포구 은행로 사잇길(단풍나무, 복자기) ▴노원구 중랑천 제방(은행나무, 벚나무)

▴서초구 길마중길(느티나무, 메타세콰이아 등) ▴송파구 송파나루공원(벚나무)


